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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황분석리포트

※ 최종 업데이트 11월4일
                                                                *. 제공 : ㈜페로타임즈

11월 첫 주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1. 11월 첫주 글로벌 원료 및 철강 가격 현황 : 철광석 고가 유지
                                            철스크랩 겨울철 강세 시즌        
                                            철강재 중국 가격 강세
2. 철광석 : 조정 불구 高價 유지…원료탄 中·濠 갈등 방향성 상실
3. 철스크랩 : 겨울철 강세 시즌 – 국내외 격차 확대 – 제강사 국내 구매 의존
4. 철강재
 - 국내 철강 주요 품목 보합세…하락 가능성 약화 
 - 해외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발표…견조한 성장세 시장 확신 ‘가격 강세’



◆ 철광석

철광석 조정불구 高價 유지…원료탄 中濠 갈등 방향성 상실
고로 고원가 조업 지속 철강재 가격 강세 지지

▲ 원료 및 쇳물구매원가 현황

※ 11월은 2~4일 평균 



철광석 시장 환경
- 브라질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 완화 : 약세조정 원인
- 호주 사이클론 발생 우려 출하량 증가 예상 : 약세조정 원인
  호주 FMG 2020년 7월~2021년 6월 1억7500~8000만 톤 기존 추세 유지 발표
- 철강재 가격 상승으로 철강사 마진 회복 : 철광석 가격지지 요인
- 동남아 수요호조 및 증설 추세 : 철광석 가격지지 요인 
→ 철광석 가격은 단기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하락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원료탄 中濠 갈등 방향성 상실
- 중국은 호주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 호주산 가격은 하락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 非호주산은 거래 증가로 강세
- 호주산을 대체하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의 공급은 부족 상황으로 전개
- 중국의 호주산 수요자들은 딜레마. 호주산을 완벽히 대체하기 어렵고, 결국 상승으로 영

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철광석 원료탄 최근 일주일 가격 현황

[참고] 중국 45개 항구의 수입 철광석 재고 10월말 1억2800만 톤
올해 최고치 : 6월 1억800만 톤, 8월 1억1300만 톤,  9월 1억1800만 톤



                                                                *. 제공 : ㈜페로타임즈 

◆ 철스크랩

겨울철 강세시즌 - 국내외 격차확대 - 제강사 국내구매 의존
10월 중순 회복국면 진입 11월 강세장 전개

▲ 국내 동향

11월 첫 주 철스크랩 가격 인상 실시…국내 상승 기대감
현대제철 세아베 일본산 수입대체 움직임 활발…일본은 초강세

- 세아베스틸 2~7일 전등급 톤당 8000원에서 1만 원 인상
- 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 동일) 3일부터 전등급 톤당 1만 원 인상
- 한국철강 3일부터 전등급 1만 원 인상
- 한국특수형강 3일부터 선반설 외 전등급 인상 ※선반설B 5000원 인하
- 현대재철 포항공장 3일부터 전등급 1만 원 인상

※ 현대제철 인천 당진,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공식적인 인상 발표가 없음
현대제철은 다음주부터 계약분 형식으로 인상할 것으로 관측

현대제철 인천공장 기준 구매 가격(어음기준), 10월12일 이후 조정없음
생철A 33만 원/중량A 32만 원/경량A 27만5000원/선반설A 27만 원 

국내 가격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우세
해외 가격 강세와 국내와 큰 격차로 높아져 있음
제강사들의 국내 구매 의존도가 높게 유지도리 것이라는 게 배경



                                                                *. 제공 : ㈜페로타임즈 

▲ 수입 동향
- 현대제철 4일 일본산 입찰 실시 : 4만 톤 대량 성약
  비드 가격은 FOB 기준 
  H1 2만9500엔, HS 3만2000엔, 슈레디드 3만2000엔, 생철 3만2500엔
  ※ 현대제철은 최초 입찰 실시 공고에서 H2에 대해 인콰이어리를 냈지만, 
    비드는 H1으로 내는 촌극을 벌였다는 후문. 
    이번 비드를 기준으로 업계는 H2를 2만8500엔으로 추산

- 세아베스틸 대한제강 등도 일본산 수입을 추진
- 세아베스틸의 경우 지난주 2차례를 포함 3차례에 걸쳐 수입 타진했음

※ 생철 부족은 최근 국내 시장 화두 
자동차생산이 먼저 정상화 생산은 일시적으로 달리는 상황. 
발생량은 자동차 생산 관련 공장 등이 9월부터야 정상화 단계를 밟으면서 일시적 부족심화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포스코 등이 생철 구매에 역점을 두는 실정

HOT ISSUE

[이슈해설] 생철 발생 '반토막' 조달비상…현대 세아베 구매 ‘진땀’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0

페로타임즈 10월30일자

글로벌 가격은 상승장 관측 

- 미국 내수 가격은 11월 최고 20달러 상승할 것이라는 게 현지 관측, 11월 첫 주 10달러 
상승한 것으로 파악. 

- 미국 심스그룹 3일 성약 건 : Turkey trade (Tue)
  SIMS USA-Bastug $296,5 80:20 17kt/$301.5 Shred 10kt/$306.5 Bonus 3kt
- 아시아 대형모선 가격 HMS No.1&2(8:2) CFR 308달러. 이번주 5달러 이상 상승
- 대만 컨테이너 고철 HMS No.1&2(8:2) CFR 288달러가지 성약. 이번주 8달러 상승
- 대만 일본 H1/H2 300~305달러 성약
- 일본산 베트남 H2 오퍼 가격 CFR 310~315달러
- 일본 현대제철 H2 오퍼 가격 FOB 2만8500엔~3만 엔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30


                                                                *. 제공 : ㈜페로타임즈 

국내 철스크랩(고철) 시장에서 생철 조달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동
차 생산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발생량이 급감한 탓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자동차 관련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철 발생량이 50% 가까이 급감했다. 
국내외 자동차산업은 8월부터 회복국면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등 자동차 관련 소재 생산이 주력인 철강사들은 이에 맞춰 증산으로 
전환했다. 
고철은 현대제철은 고로의 증산 및 전기로 주 원료로 투입을 늘리고, 세아베스틸은 주 원
료로 전기로에 투입한다. 
자동차용 강재의 생산 및 공급은 타이트하다. 공급사나 수요사 모두 재고는 바닥인 상태에
서 수요가 먼저 늘어난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료인 고철 공급도 일시적인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철 
품귀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제강사들이 고철 재고를 이전과 같이 대량을 보유하지 않을뿐더러 발생량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철은 특히 현대차 등의 완성차 공장과 부품 생산업체, 스틸서비스센터를 통해 발생하는
데, 자동차산업 회복이 본격화된 지도 불과 1개월 안팎이다.
일본의 경우 신다찌(생철) 출하량은 반토막이 났다.
일본철스크랩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한 4~6월 생철 출하량은 54만
3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 급감했다.
이는 리먼사태로 충격이 컸던 2009년 1~3월 49만9000톤을 기록한 이후 2번째로 낮은 수
치로, 자동차 공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탓이다.
현대제철 세아베스틸은 모두 최근 들어 생철 등 고급 고철 조달에 힘을 쏟고 있지만 조달
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일본의 공급사들에게 고철 장기계약 등을 다시 요청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장기계약은 통상 분기를 기준으로 사전에 일본 현지 단가에서 시세를 일정 수준 반영해 
수입 가격을 책정하는 구매방식이다. 원료 공급이나 가격면에서 수입 여건이 좋지 않을 때 
활용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세아베스틸의 경우 지난주부터 3차례나 일본산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은 물론 국내서 
조달도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고철, 특히 생철 수요는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른 제강사 증산으로 한
국은 물론 일본 등에서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발생량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일
본에서 수출도 여의치 않고, 특히 수출을 하더라도 한국 시장보다는 동남아 등 가격이 좋
은 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철강재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발표…견조한 성장세 시장 확신 ‘가격 강세’

▲ 중국 내수 가격 11월 품목별 최대 20달러 이상 급등
- 11월 5일 상해 기준 주요 품목 큰 폭 상승
  철근 3910위안 90위안↑ 열연 4160위안 100위안↑ 
  냉연 4940위안 80위안↑ 도금재 5090위안 140위안↑

<상승배경>
시진핑 정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발표 : 성장 기대감 
중국의 겨울철 감산/수요산업 회복세 ‘타이트’ 한 수급/철강사 가격인상 기조유지

중국 상해지역 내수 가격 현황



▲ 10월 중국 오퍼 가격
- 본계강철 한국향 2021년 1월 선적분 오퍼 가격 (FOB) 
  열연 545달러 산세 590달러 냉연 615달러 아연도 665달러
  (일주일 전 오퍼)
  열연 545달러/산세 595달러/냉연 625달러/아연도 675달러

※ 특징 : 냉연도금재 인상폭 확대
  냉연-열연 가격차 8월 40달러에서 80달러로 확대

- 철근 한국향 오퍼 (CFR) 
  사강 : U$520(10.0mm)/510(13.0mm 이상) 

                                                                *. 제공 : ㈜페로타임즈 

HOT ISSUE

[핫토픽] 열연 "고평가 시대 지났다"…열연-냉연 격차 2배 확대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1

페로타임즈 11월4일자

열연과 냉연과의 격차가 하반기에만 2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 주력인 본
계강철은 하반기 냉연도금재 인상폭은 열연보다 확대했다. 현재 열연과 냉연 제품 간의 격
차는 80달러로 확대됐다. 불과 1,2년전 열연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됐었던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중국 본계강철은 11월 첫 주 한국향 냉연도금재 수출 오퍼 가격을 인상하고, 열연은 동결
했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선적분 열연코일(HRC) 오퍼 가격은 FOB 톤당 545달러로 전
주와 같았다. 앞서 지난주까지 2주 연속 5달러씩 인상한 이후 동결했다.
냉연코일(CRC)와 아연도금코일(GIC)은 625달러, 675달러에 각각 오퍼했다. 지난주보다 10
달러씩 인상했다. 2주 전 10달러를 올린 이후 추가로 인상했다.
하반기 수출 가격은 열연보다 냉연도금재 인상폭이 컸다는 게 특징이다.
하반기 시작인 7월부터 11월 첫 주까지 인상폭을 보면 열연은 80달러인 데 비해 냉연은 
115달러, 아연도는 100달러에 달했다. 열연과 냉연과의 가격 격차는 40달러에서 80달러까
지 확대됐다.자동차를 중심으로 냉연도금재 수요는 호조인 반면 열연은 중국 동남아에서 
생산 및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불과 1,2년전까지 열연은 고평가 돼 있었다.
중국에서 하공정 설비가 대폭 증설되면서 열연 수요가 급증했던 영향이다. 중국은 열연에
서 고가(高價) 정책을 폈고, 포스코 역시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에 높은 가격에 판매를 
했다. 당시 냉연 가격은 심하게는 열연보다 낮아진 경우도 발생했었다.
냉연에서 롤마진을 확보하려면 열연과의 격차가 8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냉연도금재 롤마진은 이전보다 개선된 셈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냉연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 수요부진으로 힘든 시기여서 업황 개선에 대한 체감은 낮지
만, 이전처럼 열연에서 고가의 정책을 펴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1


국내 철강 주요 품목 보합세…하락 가능성 약화

- 철강사들의 가격 인상 기조 유지
- 철강사들의 추가적인 인상은 어려운 분위기인 반면 시장 거래 가격은 보합 유지
- 현대제철 철근 대형압연라인 보수 : 타이트한 수급 상황 지속
  인천공장 대형 압연라인 10월23일부터 12월20일까지 59일간 합리화 작업
  투자금액은 약 1000억 원. 중단 기간동안 중형라인 생산 대체
- 중국발 가격 상승/국내 수입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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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 주요 품목별 내수 가격


